
잠시 소임을 놓고 마음 편히 길을 떠
나본 게 언제였던가. 낙산 묘각사의 템
플스테이를 10년을 운영하면서 정작 나
자신의 여유를 찾아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일원에서
진행된 템플스테이 실무자 연수는 내
수행생활에 쉼표를 찍는 여정이기도 했
다. 당연히 오래 전 일본인들의 생활로
자리잡은 일본불교의 면모를 알 수 있
다는 것도 큰 메리트였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젠(Zen)’열풍을 일으킨 그 저
력을 알고도 싶었다. 
이번 연수는 일본 조동종의 총본산인

영평사와 천태종 총본산 연력사, 진언종
의 성지 고야산 등 일본 불교의 정수가
담긴 사찰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곳은 첫날

묵었던 영평사다. 일본 조동종 시조 도
원(道元)선사님이 개창했으며, 가람은
산문, 불전, 법당, 승당, 고원, 욕사, 동사
의 7당 가람으로 잘 구축돼 있다. 무엇
보다 전통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
는 영평사 스님들의 모습은 주목할 만
했다. 특히 요소요소에 스님들이 배치돼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는 정진요리의 서빙도 스님들이
했다) 생활이 곧 수행이라는 시조의 수
행 가풍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들의 자
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영평사 역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유사한 숙박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었지만, 그 질은 한국불교가 더 높
았다. 사실 체험이라기보다는 견학에 가
까웠다. 한국 템플스테이의 경우 운력,
예불, 108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지만 영
평사는 일본식 차수와 합장을 가르쳐
주고 새벽 예불은 참관하게 한 것이 전
부였다. 이를 볼 때 한국불교의 템플스
테이는 세계의 관광문화자원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충분히 함의하고 있음을
새삼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찾은 연력사는 유네스코 세

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천태종 총본산
의 유서 깊은 고찰이다. 일본불교의 모
든 시작이 이곳 연력사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화경 수행도량이
기도 한 이곳의 수행방법은 독특하다.
산 하나에 걸쳐 펼쳐진 광대한 연력사
의 사역 내에 있는 동서탑을 왕복하며
도량석을 도는 것이 이들의 수행법이다.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만 반
나절이 걸린다. 
법화경 수행도량인만큼 이들은‘선교

일체’를 중요시 하고 있었다. ‘경(經)과
선(禪)을 나란히 하라’는 이들의 수행가
풍에서 일본불교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저력을 알 수 있었다. 바로 교리를 알기
쉽게 대중들에게 설했기 때문이다. 한국
불교 역시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의 언
어로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현대인들이 공감하고 부처님 법을 따르
는 불자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3일째에는 나라의 동대사를 들렸다.

남도(南都) 7대사의 하나인 동대사는

745년에 성무왕(聖武王)의 발원으로 창
건됐으며, 본존은 비로자나불로 앉은 키
16m, 얼굴 길이가 5m나 돼 속칭‘나라
대불’이라고 한다. 
중심인 금당(金堂)은 에도(江戶)시대

에 재건된 것으로서 높이 47.5m나 되는
세계 최대의 목조건물이다. 
이곳은 40분 정도 자유 견학을 했다.

대략적인 역사와 의미는 가이드와 자료
를 통해 알 수 있었지만 심층적인 내용
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식의 관
람은 연수가 아닌 여행자에게도 별 다
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한국의 템플스테이 역시 외국인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휴식형을 지양해
야 한다. 무의미하게 시간을 소비하게
하기보다는 한국불교문화를 적극적으
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체험프로그램으
로 채워져야 한다. 무엇보다 템플스테이
는 그 사찰에 묵는 동안 사찰과 불교의
모든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는 점을 다
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동대사를 뒤로 하고 찾은 곳은 일본
진언종이 태동한 고야산이었다. 고야산
에는 일본불교의 성지인 금강부사(갏剛
峯寺)를 중심으로 117개 사찰이 있으며,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
정됐다. 현재 일본의 국보 중 2%가 이곳
에 있다. 
고야산 일대를 둘러보고 일행이 들린

곳은 적송원이라는 곳이었다. 사찰을 표
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
웠다. 위생상태도 영평사와는 확연한 차
이를 보였다. 비슷한 사찰 요리였지만
영평사와는 달리 대부분의 스님들이 한
숟가락도 뜨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에
서다. 워낙 유명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인들 많이 찾는다고 하지
만, 그들이 이곳에 불교에 대해 감동을
느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었다. 
연수는 사천왕사와 천수각 견학을 끝

으로 4일 간의 일정이 마무리됐다. 돌아
오는 길, 10년 간 운영했던 묘각사 템플
스테이가 떠올랐다. 첫 해 한명의 외국
인도 오지 않았던 사찰이 이제는 매년 1
천여 명이상의 외국인 참가자가 드나드
는 곳이 됐다. 단순히 묘각사뿐만 아니
라 전국 사찰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전성기를 맞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을 위해서 우리

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전통과
현대의 사이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통에 매
몰되면 고루해지고 현대에 치우치면 자
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불교는‘감동’콘텐츠를 개

발해야 한다. 감동이 없는 불교는 누구
도 치유할 수 없다. 이는 현대인이 요구
를 파악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설 수 있
는 하심(下心)도 필요하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감동을 주기 위해

서는 이를 운영하는 지도 법사와 실무
자들이 매일이 감동이고 환희이어야 한
다. 부처님 법을 따르는 제자로서 내 삶
에 환희심이 없다는 것은 어딘가가 병
들어 있다는 것이다. 
매일을 부처님 가피를 받아 감동할 수

있는 삶을 내 자신이 먼저 사는 것이 다
른 이들 감동시킬 수 있는 토대를 닦는
것이다. 결국 모
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진
정한 감동은 나부
터 시작되는 것,
이것이 이번 연수
의 교훈이었다. 

진정한감동은나로부터시작된다

템플스테이일본연수체험기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
산)은 지난해 12월 14~18일 일본
일원에서 템플스테이 지도자, 실
무자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
는 생활불교가 뿌리 깊게 내려 있
는 일본 불교의 실상을 알아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본지는 연수에 참
가한 관음종 묘각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여여 스님의 연수 체험
기를 정리했다. 

社 說

젊은 동량들을 키워내는 불교계 장학 사
업은 한국불교의 미래가 걸려 있을 만큼 중
요한 인재불사중 하나다. 현재 불교계서 운
영하는 장학단체는 대략 50개 정도다. 대표
적인 곳이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성준장학재
단, 행원문화재단 등이다. 
불교계 장학사업은 1964년 故 이한상 씨

가 설립한 삼보장학회가 출발점이다. 이후
1970년대에 서울 도선사와 봉은사, 부산 내
원정사 등 대형사찰들을 중심으로 장학단체
들이 생겨났다. 이후 1990년대까지는 장학
사업이 명맥만을 유지하는 수준이었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대형 장학재단이 속속
설립됐다. 재가불자 신행모임인 맑고 향기
롭게 회원들이 회비로 조직한 길상화장학금
도 이때부터 운영됐다. 특히 길상화장학금
은 신도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매년 6500만
원씩 지금까지 형편이 어려운 총 450여 중
고생에게 총 6억 여원이 전달돼기도 했다. 
90년대 이후 소장 학자들의 학술연구를

진작시키는 장학금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
다. 특히 행원문화재단은 올해로 22년째 행
원문화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원
된 시상금액만 6억여원에 달한다. 1978년
화엄승가장학재단으로 출발해 1992년 공익
법인으로 설립된 화엄종장학회도 매년
4800만원씩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50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계 장학사업은 우리 사회에

동량을 키우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다. 특히
불교계 사찰 장학금의 특징은 지역의 어려
운 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지역 인재
들을 양성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장학사업의 활발한 전개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대형재단 외 대부분의 장학
재단 자산이 저금리, 인플레이션으로 매년
수익 규모가 줄어 외부 후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럴때일수록 불자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교육 불사에 적극 동참해
야 할 것이다. 

전통문화 발전 예산 올바로 집행해야
2013년도 정부 예산이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예산을 살펴보면 전통불교문화 전
승, 보존 토대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전통사찰 보수정

비(105억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10억 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20억 원) ▷가산불교대사림 편찬(5억
원) 등이 편성됐으며, ▷불교전통문화 사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1억 원) ▷호국불교
의승군 연구 및 서산대제(3억 원) ▷근대 한
국불교 대표 문헌 영역 출판(1억 2천만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문화재청의 2013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

역시 2,130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130억여 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불교계에 대한 올해

국고 지원은 상당히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건물 불사가 아닌 아카이브 구

축과 가산대사림 편찬, 의승군 연구 등 전통
불교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보존·발전시
킬 수 있는 사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기 때
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올바르고 투명한 집
행이다. 실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원회는 예산심사에서 조계종 문화부가 추진
하는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의
27.5%의 낮은 집행률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는 현재 67%의 계약률
과 38%의 준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
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낮은
준공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국고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삼보 정재와

같은 국민들이 혈세가 십시일반 모인 것이
다. 이유가 어찌됐던 국고가 투입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거나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되는 것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낭비되
는 것이다. 예산만 놓고 보면 전통불교문화
발전에 호재인 것은 분명하다. 이 기회를 살
리는 것은 전적으로 불교계의 몫이다. 

장학 불사에 불자들 적극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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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5천원·영구62만5천원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뉴스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일본조동종영평사를찾은템플스테이연수참가자들. 일본불교특유의절제미를느낄수있
었다.

절제미돋보인조동종영평사수행자적삶느껴

동대사등일부사찰자유견학은아쉬움남아

템플스테이는휴식형보다체험형으로진행해야

여여스님

(관음종묘각사템플스테이지도법사)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앞장서온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지 사사 명명 지지사사장장명명

부 산 지 사

대 구 지 사

광주전남지사

전 북 지 사

영 주 지 국

경남남부지사

001100--99882222--88334455

005533))776688--88000088 // 001100--22881133--88000088

006622))338844--33000099 // 001100--22662299--11550088

006633))991100--88997777 // 001111--99664422--77773333

005544))663344--33442299 // 001100--99337733--33777788 

005555))774466--99777788 // 001111--887700--00002211

연연 락락 처처

박 경 수

손 문 철

양 행 선

조 동 제

박 영 애

청운스님

Q지붕개량을해야하는데돈이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저렴한가격에제일튼튼하고예쁘게단하루만에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A

서서울울··경경기기 :: 0022))445566--88883311
강강원원도도 :: 001199--3399 66--11111100
충충청청도도 :: 001100--88667744--22335577
경경상상도도 :: 001100--99119900--33335500
전전라라도도 :: 001111--224488--66229988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새는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